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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종혁 "내 욕심, 내 만족…" 해병대하고도 수색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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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서울=뉴시스】조수정 기자 = 뮤지컬 '그날들'로 무대에 복귀하는 가수 겸 배우 오종혁이 19일 오전 서울 남산동 한 카페에서

인터뷰하고 있다. 고(故) 김광석이 부른 노래들로 만들어지는 대형 뮤지컬 '그날들'은 오는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학로

뮤지컬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된다.    chocrystal@newsis.com

【서울=뉴시스】이재훈 기자 = 해병대 수색대에서 전역, 뮤지컬 '그날들'로 컴백하는 그룹 '클릭B' 출신 뮤지컬배우 오종혁(30)

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간다. 

 입대 직전까지 뮤지컬 '오디션'에 출연하고 음반 작업을 한 그는 전역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'그날들'의 연습실에서 살고 있다.

"남들보다 늦게 연습에 참여한 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" 마음가짐이다. 

 오종혁은 군대를 아주 세게 다녀왔다. 2011년 4월18일 해병대 자원입대한 그는 훈련이 끝난 뒤 군악대로 배치됐다. 상병 때

인 지난해 6월부터는 자신이 원하던 해병대 1사단 수색대대로 옮겼다. 이를 위해 탄원서를 쓰고 등 갖은 노력을 다했다. 

 그리고 지난달 22일 22개월 간의 해병대 생활을 무사히 마쳤다. 수색대 배치가 늦어 받지 못한 혹한기 훈련을 소화하고자 전

역을 한달 가량 늦췄다. 연예인 병사 복무해이가 관심사가 되던 때라 단숨에 사회적으로 주목 받았다.  

 오종혁은 그러나 군대 이야기가 나오자 조심스러워했다. 무슨 말을 하든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. "군대 선후임들이 장

난 삼아 나한테 이미지가 좋아져서 좋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웠다"고 털어놓았다. 

 입대 전 "팬들에게 잊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"던 그다. 작금의 관심도 "솔직히 나한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"고

여겼던 그이기에 그저 의아할 따름이다. 

 '이미지 관리다' '없는 팬들 모으려고 쇼를 한다' 등 일부 시기 어린 반응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. 다만 군대와 관련해 칭찬을

듣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. "마치 군대를 표본처럼 다녀온 사람이 됐고 '군대생활 종결자'라는 말도 듣지만 나는 그렇게 모범

적인 사람이 아니다"는 것이다.  



 "그냥 군생활을 하고 싶었어요. (수색대에 간 것은) 단지 모든 것이 제 욕심이었고 제 만족이었죠. 그게 다예요." 

 realpaper7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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